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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 핵심 자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국내에서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

누고 있으며 약사법에서는 일반의약품을 ‘다음 가. 오용ㆍ남

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

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

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1)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과 달리 대중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

게 직접 광고를 시행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소비자가 직접 제

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다른 재

화들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은 의약품으

로서 생물학적 효과를 갖고 있기에 의약품 사용과오(medication

error)가 발생하는 경우 처음에 의도하였던 효과를 충분히 보

지 못하거나,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늘 존재

한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은 시장에서 매매되는 일상 상품들과

는 다르게 단순히 제약회사의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소비되어

서는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유통, 취급 과정이 약사법에 의해

엄격히 통제 받고 있다.2) 지역 약국 약사들에게 일반의약품은

약사만이 취급 가능하고 일반의약품을 통한 환자 상담은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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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있기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의약품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기에 환자 안전과 관련된 국민 보건 복

지 증진 차원에서 일반의약품의 상품명이 여타 유사한 상품명

과 혼동 없이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전달 될 필요가 있다. 실제

로 유사 약품명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사용과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01년 미국 약전

(U.S.Pharmacopeia, USP) 연간 보고서에서는 1996-2000년

까지 The USP Medication Errors Reporting Program의 전체

보고내용 중 유사 약품명으로 인한 사례가 15%를 차지한다고

보고 된 바 있다.3) 또한, The 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 (ISMP)에 보고되는 매년 1,200~1,500건의 약물 사용

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중 25%가 약물 이름 혼동과 관련이

있었고, 2005년 미국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 보고된 의약품 사용과오의 10%는 약물 이름 혼동에

의한 것이었다.4) 이러한 유사명칭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과오

는 국내에서도 그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1998년 김은경

의 연구에서는 유사 약품명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과오가 전체

중 3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강선미의 약

국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사용과오에 대한 인식을 분석

한 연구에서는 ‘의약품이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유사 이름이

많음’이 ‘동일 제조사, 동일 성분, 다른 함량의 의약품의 식별기

호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움’ 항목과 함께 의약품 사

용과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5,6)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 된 것이지만, 일반의약품

의 명명에 있어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약사와 소비자

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명칭 일반의약품 역시 잘못된

선택과 복용으로 처음 의도한 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하거나

환자에 따라서는 금기인 성분을 복용하게 되는 등의 안전문제

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위험성을 가

진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의 경우 제약회

사의 브랜드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제품들이 ‘시리즈 형태’로

명명되어 출시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현재 약국가에는 유

명 품목의 브랜드 명에 문자, 단어 또는 숫자 등을 덧붙인 유사

한 이름의 이른바 ‘시리즈 형태 일반의약품’들이 다수 존재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의 제품명 명명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제2장 의약품 제10조 3

항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품명과 관련하여 “이미 품목허가·신

고된 제품의 상표명에 문자 단어 또는 숫자 등을 덧붙이거나

교체한 상표명(예: △△-에이 디에프에스 등, 복합○○○ 등)은

이미 품목허가·신고된 그 제품과 유사한 효능·효과에 해당하

는 품목의 경우에 기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일반의

약품 허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

원 의약품 심사 조정과에서 2018년 11월 발간한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 시 제품명 부여 사례집」에는 “Ⅲ. 이미 허가된 제

품과 유사한 효능효과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기존 제품명에

문자, 단어 또는 숫자 등을 덧붙이는 명칭(동일 상표명(브랜드

명) 부여 관련(시리즈 제품명))” 항목을 통해 일반의약품 제품

명 신고 시 ‘시리즈 형태’로 상품명을 명명하는 경우의 주의점

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7,8) 이와 관련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의약품 시장정보 전문회사 IQVIA에서 제공한 데이터인 2018

년 상반기 기준 매출 순위 1위부터 30위까지 일반의약품 목록

에서 매출 상위 20개 제품 중 15개 품목이 ‘시리즈물’에 해당한

다. 큰 브랜드명만으로 집계를 했을 때에는 상위 20개 품목 중

12개의 브랜드명이 ‘시리즈물’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 일반의

약품 시장에서 ‘시리즈물’의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

다.9)
 이러한 시리즈 형태 일반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시에는 각각 개별의 상품으로 간주되나, 실제 소비자들

에게는 유사한 제품명으로 인해 동일한 약이나 한 그룹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이를 취급하는 약사들 내에서도 유사한 상

품명과 성분, 함량 조성으로 인해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반면 혼동과 오용의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이해가 선행되어 올바르게 활용이 되면 약사들이 다양

한 조성과 함량의 제품을 각 소비자의 특성에 좀 더 맞추어 안

내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본 저자는 선행 연구로써 시리즈 형태로 명명된 일반

의약품에 대해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일반 소비자

(이하 일반인)들의 사용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바 있다. 해당 연

구에서 일반의약품 구매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리

즈 형태 일반의약품의 사용 경험과 사용한 적이 있는 시리즈

제품 간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지, 일반의약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

과, 시리즈 형태 일반의약품을 복용한 적이 있는 일반 소비자

중 68.8%는 자신이 복용한 시리즈 제품 간 차이점에 대해 ‘모

른다’고 응답했으며, 18.3%는 해당 브랜드 제품이 시리즈 형태

로 여러 제품이 존재하는지 조차 몰랐다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직접 복용을 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해당 제품 내

다른 시리즈 제품 간 차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의약품 선택 시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약사의 추천이 58.6%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 일반의약품 선택에 있어

약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10)

이에 소비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 보건 증진에 있어 시리즈

형태 일반의약품을 대하는 약사의 인식과 취급 현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 약국을 운영

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시리즈 형태 일

반의약품의 취급 현황과 일반의약품을 상담하고 판매하는 과

정에서 시리즈 형태 일반의약품이 갖는 유용성 혹은 불편함이

나 잠재된 위험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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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대상과
 

연구
 

기간

본 연구는 지역 약국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약사를 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9년 12월 05일

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가톨릭대학교 연구

윤리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IRB File No.1040395-

201911-01).

연구
 

대상
 

선정
 

기준

가. 국내 전국의 지역 약국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약사 대상

나. 제외기준 : 최근 3년 이내 약국 근무 경력이 없는 경우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을 통해 기초정보와 일반의약품 시리즈물에 대

한 인식을 수집, 평가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모집은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에 대한 개괄

적인 설명이 안내된 연구대상자 모집 문건과 구글폼으로 작성

된 온라인 설문지의 링크를 약사 대상 커뮤니티와 SNS 채널

을 통해 배포하여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응답자가 3년 이내 약국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만 분석에 이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한 약

사 대상 커뮤니티와 SNS 채널은 ‘참약사조합’, ‘약학연구회’,

‘탐라국불로’, ‘OTC연구모임’ 외 1곳으로 성별, 나이, 경력, 지

역, 현재 근무 형태나 유무 등의 제한 없이 약사 면허증으로 약

사임을 인증 하면 참여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여 연구자에

의한 선택 비뚤림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설

문은 크게 응답자의 기초 정보와 대표적인 시리즈 의약품 취

급 유무, 시리즈 형태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식 조사 3파트로

나누어 진행이 되었으며, 대표적인 시리즈 의약품은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IQVIA에서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일반의약

품 매출 순위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 순위 상위 20위까지의 의

약품 중 한 브랜드 내에서 2가지 이상의 시리즈 형태의 제품을

보유한 브랜드 12가지를 선정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통계
 

분석

자료 분석과 통계처리는 EXCEL 2007을 이용하여 각 문항

별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총 16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최근 3년 이내 약국

근무 경력이 있는 145명의 최종응답으로 빈도 분석을 시행하

였다.

응답자의
 

특성

응답자 기본 정보를 Table 1에 표시하였다. 여성의 분포가 더

많았으며,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다.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 지역은 경상도가 61.4%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는

62.8%가 현재 약국을 운영하는 개국약사였으며, 근무약사는

풀타임 근무14.5%, 파트타임 근무 13.8%, 그 외 현재 약국이

아닌 타직종에서 근무하거나 휴직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각 6.2, 2.8%를 차지 하였다. 근무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개국약

사의 경우 남녀 성별 분포가 비교적 고른 반면 비 개국약사(이

하 근무약사)는 여성이 83.3%로 남성에 비해 많았으며, 근무약

사보다 개국약사의 근무 경력이 더 길고 연령이 높았다.

시리즈물
 

제품
 

취급
 

및
 

판매
 

경험

설문에 사용한 12개의 시리즈물 브랜드는 부록으로 수록하

였다(Appendix 1). 각 브랜드의 세부 시리즈 제품은 식품의약

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브랜드명을 검색하였을 때 등록이 된 제품들 중 검색일

기준 허가 취소 상태가 아닌 경구 의약품으로 선정하였다. 각

브랜드별 시리즈 제품 취급 경험 유무는 약국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국약사와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미 약국에서 판매중인 제품 내에서만 취급이 가능

한 근무약사로 나누어 응답률을 분석하였다. 시리즈 제품 취

급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

다.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취급한 적이 있으나 세부 시리즈 제

품 중 어떤 것 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는 대부

분의 브랜드에서 0.0%였고, 개국약사에서는 기넥신이 2.9%,

근무약사에서는 판콜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리즈
 

형태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인식
 

조사

같은 브랜드 내에서 2가지 이상의 시리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 각 시리즈별 상품들의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지를 ‘각 제품별 차이를 명확히 숙지하고 있으며 바로 설

명이 가능하다.’, ‘각 제품별 차이를 숙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때 그때 성분 확인을 통해 비교가 가능하다.’, ‘잘 모른다.’

중 선택하게 하였다. 개국약사와 근무약사의 응답률은 Fig. 1

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일반의약품을

권하는데 있어 한 브랜드의 다양한 시리즈물 형태로 제품이

출시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환자 건강을 위한

선택에 도움이 된다.’, ‘너무 많은 종류가 있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된다.’, ‘대표제품 하나면 충

분하다.’, ‘상관 없다.’ 중 선택하도록 한 항목의 응답률을 개국

약사와 근무약사로 나누어 Fig. 2로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제

약회사에서 신제품 출시 때 기존의 제품과 유사한 효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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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제품의 경우 시리즈물 형태로 제품명이 정해지는 것

이 일반의약품 판매 상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

한 문항에서는 ‘기존 유명제품의 시리즈물 형태의 제품명이

도움이 된다.’, ‘오히려 혼란스러워 전혀 새로운 제품명이 좋

다.’, ‘제품명은 전혀 상관없다.’, ‘잘 모르겠다.’는 보기 중 선택

하게 하였다. 해당 문항의 근무약사와 개국약사 응답률은 Fig.

3로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의약품 취급 여부의 결정권

을 가진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본인의 약국에서 판매 할 일반

의약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

인지를 질문하였다. ‘제품의 성분과 함량’이 51.6%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판매 마진’ 14.3%, ‘소비자의 요청’ 11.0%,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설명’ 7.7%, ‘생산하는 회사의 이미지’

와 ‘제품과 관련된 근거 유무 (임상 시험 데이터 등)’이 5.5%,

‘TV 혹은 인터넷 등의 대중 광고’ 4.4%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제품의 이름과 포장’을 꼽은 사람은 0.0%로 나타났다.

고 찰

약사면허를 소지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지역 약국 근무 경력

이 있는 약사 145명을 대상으로 약사들의 시리즈 의약품에 대

한 취급 실태와 인식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식품의

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연도별 '일반의약품 품목 수 및 생산

액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일반의약품은 총 5,336개

의 품목이 등록 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11) 한편 2018년도

상반기 일반의약품의 총 매출액은 약 1조 1061억원으로 매출

상위 20개 제품은 품목수로는 전체의 0.37%밖에 차지하지 않

지만, 해당 제품들의 매출액 합산 금액은 총 236,535,471,852

원으로 상반기 전체 매출액의 약 21.4%를 차지 하는 것을 근

거로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인 IQVIA에서 발표한 2018년 상반

기 일반의약품 매출 순위 상위 20위까지의 일반의약품 브랜드

중 시리즈물을 보유하고 있는 12개의 브랜드를 지역 약국가에

서 소비자와 약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시리즈 일

반의약품 예시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설문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9)

시리즈 형태 일반의약품 취급 현황 항목에서 근무약사와 개

국약사 모두 '해당 브랜드 제품을 취급하지만 어느 세부 시리

즈 품목인지는 모르겠다'는 항목에 대다수가 0%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최대 응답률이 6.67%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 대상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Total

n (%)

Pharmacy owner

n (%)

Employee pharmacist

n (%)

Sex
Male 52 (35.9) 43 (47.3) 9 (16.7)

Female 93 (64.1) 48 (52.7) 45 (83.3)

Age (years)

20~29 3 (2.1) 0 (0.0) 3 (5.6)

30~39 79 (54.5) 38 (41.7) 41 (75.9)

40~49 22 (15.2) 17 (18.7) 5 (9.3)

50~59 28 (19.3) 24 (26.4) 4 (7.4)

≥60 13 (9.0) 12 (13.2) 1 (1.9)

Community pharmacy

experience

<1 year 5 (3.4) 0 (0.0) 5 (9.3)

1~3 years 18 (12.4) 5 (5.5) 13 (24.1)

4~6 years 33 (22.8) 16 (17.6) 17 (31.5)

7~9 years 25 (17.2) 17 (18.7) 8 (14.8)

≥10 years 64 (44.1) 53 (58.2) 11 (20.4)

Working area

Gangwon 2 (1.4) 2 (2.2) 0 (0.0)

Gyeonggi 20 (13.8) 10 (11.0) 10 (18.5)

Gyeongsang 89 (61.4) 62 (68.1) 27 (50.0)

Seoul 31 (21.4) 17 (18.7) 14 (25.9)

Jeolla 1 (0.7) 0 (0.0) 1 (1.9)

Chungcheong 2 (1.4) 0 (0.0) 2 (3.7)

Employment status

Pharmacy owner 91 (62.8)

Full-time 21 (14.5)

Part-time 20 (13.8)

Others 9 (6.2)

Leave of absence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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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서 시리즈 의약품 사용 현황 조사 결과 ‘해당 브랜

드의 시리즈물 제품을 복용한 적이 있으나 그 중 어떤 세부 시

리즈 제품인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브랜드별로 적게는 최

소 1.0%에서 최대 51.0%까지 답변이 나온 것과는 대조적이었

다.10) 또한 일반인 대상 선행 연구에서는 68.5%가 자신이 복

용하는 제품의 시리즈 차이를 모른다고 응답하였다.10) 반면

본 연구에서는 0.7%만이 시리즈 제품 간의 차이에 대해 잘 모

른다고 응답하여, 약사들은 대체로 본인이 취급하는 브랜드의

세부 시리즈 제품명과 시리즈 간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

하고 있거나 성분을 통해 차이를 설명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약국 근무 경력과 관련하여 하위 분석을 시행 한 결과 약

국 경력 6년 이하의 약사 56명의 대상으로 분석 하였을 때는 ‘시

리즈별 차이점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고 있으며 바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3%, ‘각 제품별 차이를 숙지하

Table 2. The Series named Over-the-counter medicine has been sold before (per brand name).

Brand 

name
Series name

Employee 

pharmacist 

(n)

Pharmacy 

owner

(n)

Brand name Series name

Employee 

pharmacist 

(n)

Pharmacy 

owner

(n)

Aronamin

Aronamin C plus mini Tab 4 11

Insadol

Insadol Tab 50 83

Aronamin C plus Tab 46 85 Insadol Plus Tab 50 87

Aronamin Care complex Tab 13 26 Don't know (Insadol) 0 0

Aronamin Care DM Tab 21 40

Pancold

Pancold A Tab 11 7

Aronamin Care HT Tab 19 36 Pancold S Sol 45 84

Aronamin Care Lipi Tab 17 39 Don't know (Pancold) 4 1

Aronamin E max plus Tab 11 16

Panpyrin

Panpyrin Q Sol 49 88

Aronamin EX Tab 20 28 Panpyrin T Tab 4 4

Aronamin Eye Tab 15 25 Don't know (Panpyrin) 3 0

Aronamin Gold Tab 51 86

Tylenol

Children's Tylenol Suspension 30 52

Aronamin Silver Tab 38 55 Children's Tylenol Tab 80mg 31 57

Don't know (Aronamin) 1 0 Tylenol 8hr ER Tab 53 90

Aspirin

Aspirin protect Tab 100mg 52 84 Tylenol Cold S Tab 47 84

Bayer Aspirin Tab 100mg 27 50 Tylenol Tab 51 86

Bayer Aspirin Tab 500mg 39 80 Women's Tylenol Tab 47 89

Don't know (Aspirin) 0 0 Don't know (Tylenol) 0 0

Fusidin

Fusidin Band plaster 14 19

Ursa

Daewoong Ursa soft cap 47 77

Fusidin Cream 17 43 Ursa Complex soft cap. 52 85

Fusidin Gel 27 36 Ursa Tab 100mg 44 79

Fusidin Hydro Cream 5 12 Don't know (Ursa) 0 0

Fusidin Oint. 51 89

Whal

-myungsu

Gas Whalmyungsu Q Sol 46 84

Don't know (Fusidin) 0 0 Kids Whalmyungsu Sol 32 52

Ginexin

Ginexin F soft cap 120mg 12 14 Miin Whalmyungsu Sol 23 39

Ginexin F Tab 31 52 Whalmyungsu Sol. 20 22

Ginexin F Tab 80mg 46 66 Don't know (Whalmyungsu) 0 0

Don't know (Ginexin) 4 4

Woowhang

cheong-

shimwon

Original Pill (Musk substitute-Civet) 30 61

Impac-

tamin

Impactamin Care 17 31 Original Pill (Musk) 28 49

Impactamin Power 26 36
Original suspension (Musk 

substitute-Civet)
32 66

Impactamin Power A plus 8 21 Original suspension (Musk) 29 52

Impactamin Premium 28 40 Pill (Musk substitute-Civet) 37 66

Impactamin Silver 26 28 Pill (Musk) 32 58

Impactamin Tab 30 41 suspension (Musk substitute-Civet) 45 80

Don't know (Impactamin) 0 1 suspension (Musk) 37 67

Don't know

(Woowhang-cheongshimwon)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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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는 않으나 그때그때 성분 확인을 통해 비교가 가능하

다’고 응답한 비율이 58.9%,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1.8%로 나타난 반면, 경력 10년 이상의 약사 64명을 대상으로

응답률을 분석 한 결과 59.4%가 ‘숙지하고 있다.’, 40.6%가 ‘숙

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때그때 확인을 통해 비교 설명 가능

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모른다’는 응답자는 0.0%로 나타나

시리즈 제품 간의 차이에 대해 평소 숙지하고 있는 정도는 경

력이 늘어날수록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해당 항목에서 개국약사와 근무약사의 응답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제품 선택 단계에서부터 관여를 하는 개국약사가

각 시리즈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숙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요인 한가지와, 응답자 특성에서 드러난 개국약사와

근무약사의 경력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 해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항목과 한 브랜드 내에서 다양한 시리즈물이

Fig. 1. Awareness among pharmacist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oducts in each series in their responses.

Fig. 2. Pharmacists’ opinions on series products being released under a brand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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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있는 것이 일반의약품 상담과 판매 상담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한 문항의 결과를 종합하여 미루어 볼 때 약사들은 각

시리즈별 차이점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수록 다양한 시리즈

제품이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경향이 높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제약사에서 기존 제품과 유사한 효능 효과를 가진 신

제품을 출시 하는 경우 유명품의 시리즈 형태로 제품명이 명

명이 되는 것이 일반의약품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근무약사의 절반 가량이 시중에 너무 많은

시리즈 물이 있어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응답했음에도 일반의

약품 판매 상담 시에 시리즈 형태의 명명이 도움이 된다고 응

답한 이유로는 유사한 성분함량의 시리즈 제품이 너무 많이

세분화 되어 시리즈물이 나오는 것은 다소 혼란스러움을 초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제품명으로 나오기 보다 유명 제품의 시리즈 형태로

출시되면 약사들이 개별 제품으로 간주하여 각각 제품명과 성

분 함량 구성 등을 암기하는 것 보다 유명품의 시리즈물로서

이미 친숙한 제품명과 연관 지어 제품명과 성분 구성을 암기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점과 제품을 소비자에게 설

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미 유명 제품의 인지도를 어필하며

신제품을 설명하는 것이 상담에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제품을

분리 진열 하는데 있어서도 한 브랜드의 시리즈 제품군별로

카테고리화 하여 관리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

문인 것으로 고려된다. 개국약사를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취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질

문을 통해 개국약사가 해당 제품의 판매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제품의 이름은 결정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시리즈물 일반의약품 취급 현황 조사에 있어 응

답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는 점과, 온라인을

통해 학력이나 연령, 성별, 경력 기간, 지역 등의 특별한 조건

제한 없이 약사면허 유무 만을 조건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61.4%가 경상도, 21.4%가 서울

로 특정 지역에 분포가 몰려 있는 것을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

겠다. 또한 이번 연구는 시리즈 형태 의약품의 개괄적인 취급

현황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서 빈도 분석만을

시행하였다. 추후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편차가 보정된 추

가적인 연구나, 응답자의 표본을 늘리고, 일반인과 약사, 근무

약사와 개국약사, 경력기간에 따른 차이 등을 통계적 분석방

법을 통해 보완한 추가적인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역 약국가에서 의미 있게 취급되는 일

반의약품과 관련하여 ‘시리즈물’이라는 유사 상품명의 영향을

평가한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분야의 연구로써 향후 효율적

인 일반의약품 제품명 명명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고

할 수 있는 기초 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Fig. 3. Pharmacists’ opinions about the utility of series named OTC products over those not named in a series.



지역약사의 시리즈형 OTC 약물에 대한 약사의 직능 수행에 대한 평가  / 233

결 론

시리즈 형태 일반의약품의 효용성과 위험성, 취급 현황을 파

악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05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

지역 약국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약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약사의 브랜드 확장

전략으로 시중에 출시된 다양한 시리즈 형태 일반의약품들이

비록 유사한 명칭으로 인해 약사의 업무상 혼란을 초래 할 수

는 있지만, 약사 개별의 학습과 노력 등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제품 관리와 소비자 상담에 있어서는 긍

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에 시리즈 형태의 제품 출시가 효용

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해상충

저자들은 본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이해상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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